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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이제는 밝기와 색감 전쟁 !

- 차세대 TV(HDR) 관련 국내 특허 출원 지속 증가 -

최근 디지털 TV는 SD급, HD급, FULL HD급, UHD급 등 해상도 중심의

기술 경쟁에서 더 밝고 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재현하는 HDR* 기술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HDR TV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가깝게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기존 TV보다 10배

이상 더 밝고 50% 이상 더 많은 색을 표현해주는 차세대 TV이다.

* high dynamic range(하이다이나믹레인지) : 명암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람의 눈과 유사하게

자연스러운 영상을 보여주는 기술

특허청이 국내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16년간(2000~2015년)

HDR 관련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8.4%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1 참고)

출원 주체별 특허출원 비율은 외국기업 47%, 대기업 33%, 중소중견

기업 9%, 대학 8%, 공공연구기관 2% 순이며, 출원인별로는 삼성전자(73건),

돌비(65건), 엘지전자(22건), 톰슨(21건), 소니(18건) 등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HDR 관련 국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2,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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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의 HDR 영상을 TV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가까운 영

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HDR 영상을 획득하는 HDR 영상 생성 기술

▲획득된 HDR 영상을 저장한 후 대용량의 HDR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HDR 영상 저장 및 전송 기술 ▲더 밝고 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영상을 처리하여 디스플레이하는 HDR 영상 재생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들은 HDR 영상 생성 기술에서, 외국

기업은 HDR 영상 저장 및 전송 기술과 HDR 영상 재생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4 참고)

HDR 영상 저장 및 전송 기술은 2012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에서 국제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6년 3월말까지

ITU에 제출된 HDR 표준 관련 기고문 건수를 분석해보면 영국 17건,

미국 13건, 네덜란드 8건, 일본 7건, 프랑스 7건 등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이 ITU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참고)

ITU 국제표준화 논의와는 별도로 산업계에서는 미국 돌비사 중심의

돌비비전 기술과 국내외 가전사들이 주도하는 HDR10 기술이 산업

표준으로 경쟁하고 있다.

구 분 돌비비전 HDR10
컬러비트 12비트 10비트
플랫폼 폐쇄형 개방형
최대휘도 10000니트(목표) 1000니트

<돌비비전과 HDR10기술 비교>

특허청 박재훈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최근 삼성, LG, 소니, 샤프

등이 돌비비전 또는 HDR10 기술을 적용한 TV를 출시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 간의 HDR 기술과 표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세계 TV 시장 1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HDR 상용화 기술개발과

더불어 전략적인 지재권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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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연도별 HDR 관련 국내특허출원>

<그림 2 : 출원주체별 HDR 관련 국내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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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HDR 관련 다출원기업>

<그림 4 : 기술 분야 및 출원주체별 HDR 관련 국내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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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HDR 관련 ITU 국제표준 기고 건수>


